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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
금융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… 오일허브 사업 경제적 효과 극대화

울산시는 동북아 오일허브에 국제석유거래소 설립함으로써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박맹우 울산시장은 4월21일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

고회에서 “오일허브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등 금융서비스산업

육성에 초점을 맞춰달라”고 말했다.

울산시는 7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울산발전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3개 기관 컨소시엄에 동북아 오

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.

이에 따라 컨소시엄 기관은 2011년 2월까지 세계 주요 오일허브 연관산업 조사, 울산지역 산업구조 분석, 동

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성장모델 설정, 장단기 연관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.

또 박맹우 시장이 주문한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등 금융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.

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울산항 일대에 280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과 함께 석유금융거래시장을 조

성하는 것으로 201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2년 착공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영에 들어

갈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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